
츄고쿠 산지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니치난초는 산인ㆍ산요를 잇는 JR하쿠비선의 중요 도로이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는 전형적인 과소ㆍ중산간 

지역이다. 인구 4,400명, 고령화율 51%, 인구가 가장 적은 현인 돗토리현 안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마을이다.

예부터 숲의 은혜를 활용한 ‘타타라 제철1)’에 의해 고용과 소득을 확보해 왔지만, 저렴한 양철에 점유율을 빼앗겨 제철의 생산은 끊어지게 되었다. 전후(戰後), 

삼나무ㆍ노송나무 등이 식림되어 현재는 그 대부분이 벌기를 맞이해 돗토리현의 소재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 유출이나 

고령화라는 사회 배경 때문에 마을의 주요 산업인 임업의 재편은 일각의 유예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니치난초에서는 천혜의 삼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삼림정비 재원으로 만들기 위해 마을 유림 일부를 대상으로 6,604톤의 J-크레딧을 취득했다.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탈탄소와 같은 환경 의식, SDGs나 ESG 경영 등 기업의 의식 변화도 순풍을 타게 되어, 2021년도에는 약 1,200만엔의 재원 확보를 전망하고 

있다. 기업과의 중개는 현지 기업과의 관계가 강한 산인합동은행과 돗토리은행 등이 담당한다. 이러한 지역 금융기관과 제휴한 판매 전략은 전국의 우량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 휴게소인 니치난히노가와노사토는 전국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 공헌형 휴게소’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휴게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 

등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마을이 소유한 J-크레딧으로 카본 오프셋(탄소 상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아울러,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1품 1엔을 

부여해(기부형 오프셋 상품), 손님이 물건을 사면 간접적으로 삼림보전의 대처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임업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 운영의 임업 아카데미를 2019년 4월에 개교했다. 임업 아카데미의 특징은 학생을 전국으로부터 모집하지만 

취직처를 마을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니치난초의 임업 아카데미에서 배운 후, 나고 자란 지역으로 돌아와 임업 종사자로서 활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의 임업 사업체에서 인재가 부족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례도 많아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니치난초에서 배운 것을 전국에 가져와 각 지역의 

포레스트 매니저로서 일본 임업의 발전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2019년 7월, 기간산업인 농림업을 기축으로 한 ‘제1차 산업을 건강하게 하는 SDGs~ 니치난초 챌린지 2030’을 테마로 SDGs 미래도시에 선정되었다. 일본이 

직면한 과소ㆍ저출산 고령화라는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 니치난초에서 ‘일본의 30년 후의 모습을 만든다’라는 자부를 가진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다양한 파트너, 이해관계자와 연계해, 새로운 경제순환을 촉진하는 대처를 추진하고 있다. 완만한 인구 감소와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마을 주민 총활약의 ‘창조적 

과소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도전은 계속된다.

  변해가는 산촌의 모습

  기업, 지역 주민과 연계한 숲 만들기

  30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 해외공간 |

일본의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로서 (재)지역활성화센터 발행물 ‘지역만들기’에 소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J-크레딧 제도란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CO2 등의 배출 삭감량과

적절한 삼림관리에 의한 CO2 등의 흡수량을 ‘크레딧’으로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글   이광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2등서기관)

지키고, 키우고,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임업 마을
- J-크레딧* 재원으로 추진하는 돗토리현 니치난초 -

1)   타타라 제철은 사철과 목탄을 연소시켜 철을 만들어 내는 일본 고대로부터 내려져오는 제철법이다. 일본도의 소재가 되는 양질의 강철(타마하가네)등을 가공하는 제철법은 타타라 

제철만 존재한다.

※ 출처 : 일본(재)지역활성화센터 발행물 ‘지역만들기’(2022.3.)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지사도 동석해 열린

J-크레딧 매매계약 조인식

전국에서 학생을 받는

임업 아카데미의 입학식

SDGs의 이념을 발신하는

니치난초청사의 하늘우산


